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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폭염에도 끄떡없는 도시로!”
제2회 광주-대구 폭염대응 달빛포럼 개최

- 폭염대응 정책적 접근, 과학적 분석, 사례기반 전략 공유 -
- 폭염대응 및 기후위기 회복을 위한 광역도시 협력 방안 발굴 -

□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함동주)은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, 대구지방기상청, 

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‘폭염위기사회, 도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?’를 

주제로 『제2회 광주-대구 폭염대응* 달빛포럼』을 5월 29일 광주 

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.

     * 폭염대응 달빛포럼: 광주와 대구가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교류 협력 사

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달빛동맹(2009)의 일환으로,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

심화·발전시킨 포럼

 ○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폭염 대응이 매우 중요한 

두 광역시는 ‘제1회 2024년 광주-대구 폭염대응 달빛포럼’을 시작으로 

폭염 저감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광역도시 협력 방안과 

전략을 마련중에 있다.

□ 이번 포럼에서는 폭염 관련 국가 적응정책 및 기술을 공유하고, 미래 

폭염대응 및 기후회복을 위한 광역도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
 ○ 이회성(제6대 IPCC 의장)의 기조강연(‘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’)을 

시작으로 △ 2025년 여름철 전망 △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책, 

△ 폭염 상황관리 종합정보시스템, △ 폭염대응 시설 성능․효과 확보 방안 

등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.



 ○ 특히, 후반부에는 ‘폭염대응 및 기후회복을 위한 광역도시 협력 방안 

모색’을 주제로 이창훈(前한국환경연구원장)이 좌장을 맡아 조선대, 

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, 연세대, 한국외대의 전문패널이 함께 심층토론을 

진행한다.

 ○ 이번 포럼은 오픈형 포럼으로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

붙임의 웹포스터에서 QR코드를 통해 사전신청(선착순)이 가능하다.

 ○ ‘광주-대구 폭염대응 달빛포럼’은 매년 진행되며, 2026년에는 대구

에서 개최한다.

□ 함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은 “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폭염대응 달빛포럼을 

통해 미래 폭염대응을 위해 4개 기관이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폭염대응 

정책․기술 등을 공유하며 기후위기시대 적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.”

라고 밝혔다.

□ 붙임: 제2회 광주-대구 폭염대응 달빛포럼 포스터

담당 부서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책임자 과  장 김연희 (062-720-0660)

담당자 주무관 이기혜 (062-720-0667)

 ※ 광주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분석으로 과학적인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  

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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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제2회 광주-대구 폭염대응 달빛포럼 포스터


